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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신수(36·텍사스·사진)가 최고

의 시즌을 보내고 있다. 

추신수는 5일 현재 올 시즌 83경

기에서 타율 0.289, 16홈런 41타점 

51득점 56볼넷, 출루율 0.399, 장타

율 0.494, OPS 0.893을 기록하고 있

다. 연속출루 기록도 44경기로 늘렸

다. 이는 스즈키 이치로가 가지고 있

던 아시아 출신 선수 연속 출루 기

록이었던 43경기를 넘어선 것이다. 

이에 따라 추신의 올스타전 출전 가능성도 점쳐진다. 

텍사스 구단이 적극적으로 밀고 있다. 팬투표를 통한 

선발 출전은 어렵지만 선수 투표를 통한 올스타 출전 

가능성은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

추신수의 생애 첫 올스타 출전과 더불어 트레이드설

스페인 발렌시아 지역 언론이 제기한 이강인(17·발렌

시아B)의 귀화설이 사실무근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축구협회 관계자는 3일“이강인의 부친인 이운

성씨에게 스페인 언론 보도에 대한 내용을 문의했다. 아

버지 이씨는 귀화 자체를 고려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

다는 뜻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스페인 발렌시아 지역지인‘수페르 데포르테’는 전날 

“스페인축구협회가 이강인의 귀화를 계획하고 있다.”

고 보도한 바 있다. 이 신문은“스페인축구협회가 3년 

전부터 이강인의 귀화를 추진하려고 했지만 조건이 맞

지 않았다.”라며“6월 30일 자로 이강인이 스페인에서 

거주한 지 8년이 지나면서 스페인 국적을 딸 수 있는 자

추신수, 올스타 찍고 가을야구하게 될까?

이강인 측 “스페인 귀화 고려해 본 적 없어”

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추신수가 

트레이드를 통해 상위권 팀으로 이적

한다면 가을야구서도 그를 볼 수 있

게 될 가능성도 있다. 텍사스는 올 시

즌 가을야구 진출이 어렵다. 이날 현

재 현재 아메리칸리그 서부지구 최

하위이다. 1위 휴스턴과 승차가 무려 

18.5경기다. 추신수로서는 트레이드

를 통해 가을야구에 도전할 수도 있

다. 텍사스는 추신수의 남은 연봉을 

어느 정도 보전해 줄 수 있다는 입장

이다.

추신수의 가을야구 경험은 딱 3번이다. 2번은 와일드

카드 결정전(2013·2016년)에서 떨어져고, 2015년 역

시 디비전시리즈에서 토론토에 패했다. 올스타와 트레

이드는 가을야구의 더 높은 곳을 향한 기회가 될 지도 

모른다.

격 요건을 갖췄다.”고 전했다. 이어“스페인축구협회가 

귀화 작업을 진행하려고 하지만 이강인이 한국 국적을 

포기할지 검토를 하지 않았다.”라며“한국은 이중국적

이 허용되지 않는다. 그래도 스페인축구협회는 계속 시

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011년 한국의 한 TV 프로그램인‘날아라 슛돌이’

에 출연해 축구 자질을 인정받은 이강인은 그해 11월 

발렌시아 유소년팀에 입단하면서 큰 화제가 됐다. 지난

해에는 레알 마드리드의 영입 제안을 받는 등 실력을 인

정받았다. 발렌시아는 이강인을 잡으려고 재계약 조건

에 1억 유로(약 1천250억원)의 바이아웃(최소 이적료) 

조항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흥민(토트넘 홋스퍼)이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 출전할 것으로 보인다.

영국 축구매체 풋볼365는 2일“손흥민이 아시안

게임 출전 때문에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개막 

첫 달에 뛰지 못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매체는 손흥민이 아직 병역 면제 혜택을 받지 못했

다고 지적하면서 병역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아시안

게임 금메달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토트넘 구

단은 손흥민의 아시안게임 출전과 관련해 확실한 의

견을 밝히진 않았지만“우리 구단이 공식적으로 언

급할 문제는 아니다. 하지만 우리가 올림픽에 선수를 

안 보내준 경우가 있었느냐?”라며 차출 협조 가능성

을 조심스레 내비쳤다고 매체는 전했다..

EPL은 오는 8월 11일부터 2018~2019시즌을 시작

한다. 자카르다·팔렘방 아시안게임은 8월 18일 개막

해 9월 2일 끝날 예정이어서 손흥민이 아시안게임에 

출전할 경우 시즌 초반 결장이 불가피하다.

김학범 아시안게임 축구대표팀 감독은 손흥민에 

대한 차출을 이미 예고한 상태다. 아시안게임에는 23

세 이하(U-23) 대표팀이 출전한다. 손흥민은 와일드

카드(23세 이상 선수)로 출전할 것으로 보인다.

김학범 감독은“손흥민을 뽑지 않을 이유가 단 한 

가지만이라도 있다면 말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은 아시안게임에서 키르키즈스탄, 말레

이시아, 바레인 등과 한 조에 포함됐다.

조별리그는 8월 14일부터 시작된다다. 결승전은 9

월 1일이다.

이번 대회는 병역 혜택이 걸려 있다. 금메달을 따면 

군 복무를 대체한다. 손흥민에겐 이번 아시안게임이 

병역 면제를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다.

“손흥민, 아시안게임 
출전할 것”


